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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OF CONTRAST
약 1세기 동안 메종의 아이콘으로 자리해온 쎄뻥 보헴의 새로

운 모습을 마주할 차례다. 일식에서 영감받은 이번 컬렉션은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찰나를 포착하며 강렬한 명암이 빚

어낸 입체감을 온전히 담아낸다. 옐로 골드와 오닉스의 극적

인 대비를 중심으로 네크리스, 뱅글, 이어링, 링, 워치에 이르

기까지 총 12개의 피스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슈완이 특별하게 선보이는 주얼리 네 점은 폴

리싱 골드와 오닉스의 대비를 한층 극대화한다. XXL 사이즈

의 뱅글과 링, 펜던트 네크리스, 브로치는 빛의 대비와 반사

에 조응하며 대담한 조형미를 드러낸다. 단독으로 착용해도 

존재감을 발휘하지만, 다른 쎄뻥 보헴 주얼리와 레이어드하면 

실루엣의 깊이와 구조감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은은한 광택

의 골드와 블랙 오닉스가 만들어내는 긴장감 있는 균형은 메

종이 이어온 자유롭고 혁신적인 독창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주얼리가 지닌 본질적인 광채를 감각적으로 환기한다. 

문의 080-822-0250 에디터 김하얀

1 뱀의 비늘을 형상화한 

텍스처의 쎄뻥 보헴 링. 

2 쎄뻥 보헴 네크리스는 

다이아몬드 펜던트부터 

핑크 쿼츠, 아쿠아프레이즈, 

오닉스 등 다양한 유색 

스톤을 사용한다. 3 지금의 

쎄뻥 보헴과 가장 유사한 

디자인으로 1971년에 출시한 

쎄뻥 더블 헤드 브레이슬릿. 

4 다이아몬드 장식 쎄뻥 

보헴 뚜아 에 무아 링. 

5, 6 쎄뻥 보헴 빈티지 

컬렉션의 스네이크 스킨 

텍스처를 완성하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다. 

7 완벽히 세공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모습. 

8, 9 골드와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느낄 수 있는 쎄뻥 

보헴 빈티지 네크리스. 

10 클레어 슈완의 쎄뻥 

보헴 네크리스는 대담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11 일식에서 영감받은 

‘빛과 그림자(Shadow and 

Light)’ 캠페인. 12 골드와 

블랙 오닉스, 다이아몬드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오닉스 쎄뻥 보헴 네크리스. 

13 오닉스와 옐로 골드로 

장식한 쎄뻥 보헴 뱅글. 

14, 15 원석의 극명한 

대비가 특징인 쎄뻥 보헴 

골드 & 오닉스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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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뻥 보헴은 1968년 탄생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컬렉션의 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코드와 제

작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교하게 세공한 골드다. 제작 전반에는 수천 년의 역

사를 지닌 로스트 왁스 주조 기법을 사용한다. 왁스로 만든 원형을 제거한 뒤 그 자리에 금

속을 주입하는 전통 방식으로, 쎄뻥 보헴 특유의 스네이크 스킨 텍스처를 구현해 차별화

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드롭 모티브는 형태를 완성하기 전 폴리싱을 거쳐 정교하게 다듬

고, 내부를 수작업으로 비워 입체감을 살린다. 이후 다이아몬드는 지름에 따라 파베 세팅

되며, 각각의 스톤은 동일한 비드 형태의 프롱으로 고정된다. 이 과정에서 장인은 정밀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미경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허니콤 구조다. 제품 뒷면은 

오픈워크 방식의 허니콤 패턴으로 세공되어, 미세한 빛에도 은은하게 반짝이도록 설계됐

다. 앞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 세심하게 완성한 디테일에서 하이 주얼리 기술력

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메종을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인 트위스트 체인을 더한다. 네크리

스, 뱅글, 링 등 다양한 디자인에 적용하며, 여러 개의 링이 꼬여 이루어진 링크 구조를 통

해 유기적 흐름과 우아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A TIMELESS  ICON
오랜 역사를 지닌 부쉐론은 유서 깊은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컬렉션을 선보여왔

다. 그중 ‘쎄뻥 보헴’은 1858년 메종이 설립된 이래 축적된 장인의 노하우와 기술, 그리고 혁

신이 응축된 대표적인 컬렉션이다. 당시 장인들은 뱀의 머리를 상징하는 드롭 모티브에 다

양한 스톤을 파베 세팅하고, 뱀의 비늘을 연상시키는 골드 표면을 세밀하게 표현해 유연한 

라인을 완성했다. 각각의 피스는 조각하듯 정교하게 완성되며, 독창적인 텍스처를 형성한

다. 비늘을 닮은 질감은 물론 드롭 모티브를 둘러싼 비딩 디테일 또한 은은한 광채를 더해 

섬세한 미감을 배가한다. 

“일식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쎄뻥 보헴 컬렉션은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찰나를 포착해, 

강렬하면서도 입체적인 주얼리 실루엣을 완성한다. 
옐로 골드와 오닉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그 완전한 순간을 담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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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lpted Poetry
쎄뻥 보헴은 단순한 주얼리를 넘어선다. 헤리티지와 장인의  숙련된 기술, 그리고 세대를 거쳐 축적된 노하우가 깃들어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 부쉐론이 전하는 주얼리의 아름다움과 그 본질을 구현한 쎄뻥 보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미래. 컬렉션에 담긴 이야기를 마주하는 순간, 특별한 세계가 펼쳐진다. 

2

1

3

4

5 6 7 8 9











KR-Boucheron-SB-StillLife-2604-Style-Chosun-Main-260x370mm.indd   1KR-Boucheron-SB-StillLife-2604-Style-Chosun-Main-260x370mm.indd   1 09/04/2026   13:5809/04/2026   13:58


	1-부쉐론  스페셜 에디션-커버+백커ᄇ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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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부쉐론 에디션 화보-8p-고-수정-3ᄀ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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